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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19일 대통령 발언록

국무위원 토론회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마음이 좀 느슨하고 여유 있게 보내길 원

할 텐데 딱딱한 토론을 잡았습니다.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는 것이 가치를 

실현하자는 것인데 예산에 가치와 목표전략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목표를 향해 정확히 표적이 맞춰져 있고 전략적으로 정확하고 효율적

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예산제 계획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논의됐지만 한

번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사전적으로 예산을 짜고 집행해 왔습니다. 이제

는 이대로 더 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재정개혁과 더불어 예산제도 개혁해

보자고 해서 여러 변화가 시도되고 그 과정의 하나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대체로 예산은 그 이전에는 국무위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서 

짜지는 않았습니다. 각 부처에서 요청을 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심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줄다리기도 많이 해서 대강 짜 놓으면 정당에서 또 줄다리기

를 하고 국회에 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당정협의 국회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정부안에서 예산 짜는 것이라도 장기적 목표를 고려하며 예산을 짜

고 부처 간에 토론을 거쳐 참여정부가 총체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어떻게 

잘 조정할 것입니까. 개별부처를 맡는 국무위원들은 각기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전체에 가치지향과 전략이 균형 있게 조

정되어야 만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예산이 나올 수 있어 토론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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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았습니다. 혁신을 얘기하는데 학습 없이 혁신은 없습니다. 오늘 이것도 

하나의 학습으로 생각하고 또 합의를 얘기하는데 토론이 없이는 합의에 대

해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공동의 목표를 합의하기 위해 오늘 토론한

다고 생각하고 토요일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보람 갖고 토론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부처의 주장도 많이 하셔야겠지만 항상 전체의 목표를 

함께 고려하며 균형 있게 토론되기 바랍니다. 잘 부탁합니다.


